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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s aim was to describe the experience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MI) training for parents with 
adolescents. Method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12 mothers in 3 groups who participated in the 
MI training. The study had a qualitative descriptive design,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used. Results: Data 
analysis was separated into 4 domains: acceptance, relational skills, self-reflection, and rebuilding relationships. 
Seven categories and 11 subcategories included (1) enhancing acceptance and empathy, (2) recognizing the im-
portance of the MI spirit and applying core skills, (3) improving self-expression and self-control of negative emotions 
and behavior, (4) recognizing self-problems, and (5) true communication and recovery of trust. Conclusion: Through 
MI training, participants have experienced not only the enhancement of their communication skills but also personal 
modifications (in self-acceptance, self-reflection, and self-control)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rebuilding 
relationships). In addition, participants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listening and reflection in such experiences. 
Reflection training has provided participants meaningful experiences. Our key insight from these findings is that skill 
is not most important in communication training. MI elements such as acceptance, collaboration, and a respectful 
attitude are more likely to be used than conventional communicat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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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청소년의 높은 우울 및 자살사고 경험률[1]과 함께 자

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2] 청

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근본

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있어 부

모 자녀 관계는 중요한데, 특히 부모의 의사소통능력은 청소년

의 정신건강의 중요 지표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행복감 

등을 지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3]. 따라서 부모

가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녀의 정신건강을 지지할 수 있

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게 적합한 보다 실제적인 의사

소통 훈련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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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의사소통능력 증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부모 대

상 의사소통 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부모 교육 프로

그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통 1~3회기 분량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우선 의사소통 교

육의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면한 갈등을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능력 함양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몇몇 재고할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

영적 경청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 의사소통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지만, 기본적인 개념 소개와 1~2회기 정도의 짧

은 연습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영 방법과 개념에 대

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충분한 훈련이 부족하며 실제 적

용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모 의사소통 교육에 

대부분 포함이 되는 나-전달법의 경우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

각을 상대방이나 상황을 비난하지 않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데

에는 효과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상대에게 공감을 충분히 전달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4]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

는데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기본 전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의사소통 프로그램들은 동기에 대해 간과하거나 혹은 이미 동

기가 있다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어 의사소통에서 동기가 차지

하는 중요한 측면들이 간과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의사결정과 

행동을 선택함에 있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양가감정에 대해

서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5]. 따라서 부모 

대상 의사소통 훈련의 경우, 훈련의 내용이나 강도는 물론이고 

청소년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동기와 양가감정, 그

리고 자율성과 존중이 침해당할 때 나타나는 저항을 어떻게 구

체적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보완될 필요

가 있다.

한편, 동기면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은 대상자

가 변화를 위한 내적 동기를 스스로 찾고, 양가감정을 해결하

며, 스스로 변화에 대한 의지와 결단을 견고히 하도록 돕는 대

상자 중심의 의사소통 유형으로[4,6], 지난 20년간 중독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어온 근거중심 실

무이다. 동기면담은 실제적인 의사소통 기술로서 4개의 핵심기

술인 OARS, 즉 열린 질문하기(open-ended question), 인정하

기(affirmation), 반영하기(reflection), 요약하기(summary)를 

제시한다. 또한 4개의 기본 정신(spirit)인 수용(acceptance), 협

동(partnership), 유발(evocation), 동정(compassion)을 제시

하며,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4개의 정신이 수반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4].

동기면담에서 의사소통 스타일은 면담자의 대화 방식을 일

컬으며, 면담자가 어떤 대화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느냐 하는 점

이 대상자의 변화 동기와 행동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6]. 이런 견지에서 부모가 동기면담 스타일로 자

녀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자녀의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을 지

지하면서 자녀 스스로 변화를 위한 내적 동기를 찾고, 문제 해

결을 위한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동기면담은 대화 기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

용, 협동, 유발, 동정의 4가지 정신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핵심 

기술과 전략들이 정신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항상 상호 보완적

이어야 함을 강조[4]하고 있어, 기존 의사소통 훈련내용과 강

조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개의 정신은 상대에 대

한 정확한 공감과 존중, 무조건적 수용을 전달하는 태도의 근

간을 이루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연결된다

고 볼 수 있다. 즉,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의 가치관이나 양육 태도 자체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7] 

측면에서 볼 때, 동기면담의 정신은 자녀의 성장을 지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동기면담 기반 의

사소통 훈련은 특히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의 의사소통능력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실질적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부모에 대한 동기면담의 적용에 대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모 참

여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자 관점에서의 동기면담 적용[8]

에 대한 국외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시도한 동기

면담 기반 의사소통 훈련 및 이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한국 동기면담 훈련가(motivational inter-

viewing network of trainers)들이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적용

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동기면담 훈련에 참여

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 의사소통 훈련으로

서의 동기면담 훈련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우

리나라 학부모들에게 의사소통 훈련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기

면담을 기반으로 하는데 필요한 실제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장과 청소년 상담 관련 현장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의사소통 훈련을 위한 실무를 개발함에 있어 

한국형 부모 대상 동기면담 기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동기면담 훈련 

경험을 탐색하고 서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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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

Participant Gender Age (year)
Number of 

adolescent children
Employed?

Duration of MI training
(month†)

P1 F 50 1 Yes 5

P2 F 46 2 No 7

P3 F 46 1 No 8

P4 F 46 2 No 5

P5 F 47 2 Yes 7

P6 F 44 2 No 8

P7 F 49 2 No 4

P8 F 45 2 No 9

P9 F 45 1 No 3

P10 F 48 2 No 9

P11 F 47 2 Yes 3

P12 F 48 2 No 9
†MI training was offered four times a month, a training set consists of 12 sessions for 3 months; MI=motivational interviewing.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동기면담 훈련 경험을 

이해하고자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을 이용해 시도한 질적 

서술적 연구(qualitative descriptive study)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한국 동기면담 훈련가가 제공한 동기면담 훈

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한국 동기면담 협회를 통해 학부모 대상 동기면담 훈련을 시행 

중인 동기면담 훈련가를 소개받아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의 명단을 전달받았다. 연구진은 각 

대상자들에게 우선 전화로 연구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15명이 구두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면담 당일 3명이 철회하여 

총 12명이 면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훈련은 12회기가 한 세트

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세트가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는 이 기간 중 한 세트(3개월) 이상 참여한 학부모가 

포함되었다. 

동기면담 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은 동기, 자율성, 양가감정, 

변화 준비도 등의 주요 개념 소개, 내적 동기 탐색, 4개 동기면

담 정신에 대한 소개와 동기면담의 과정, 핵심기술(열린 질문

하기, 인정하기, 반영하기, 요약하기)의 이해와 연습 8회, 변화 

대화와 유지 대화, 유발적 열린 질문, 정보 교환하기 등의 내용

으로 구성되었다. 

면담 대상자 그룹의 수와 크기는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에서 

면담의 내용이 포화되는 데는 보통 3~5회의 면담으로 이루어

지며[9], 질문의 내용에 참여자가 충분히 생각을 표현할 수 있

고 동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최대 면담 시간을 고려하여, 그룹 

당 4~5명의 크기로 계획하였다. 내용의 포화 수준을 고려하면

서 면담을 진행한 결과, 그룹 당 4명씩, 총 3개 그룹을 면담하였

으며, 면담 횟수는 그룹 당 1회씩,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참

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7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면담은 연구진이 미리 작성한 질문을 기반으로 반 구조화된 면

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진의 근무지 내 면

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작에 앞서 개인적 사항에 대

한 설문 작성, 면담 시 규칙 설명, 연구 주제와 목적, 용어를 설

명하였다. 

훈련 참여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면담 질문은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크게 2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는데, 첫째

는 참여자들이 동기면담 훈련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개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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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변화에 대한 질문과 둘째는 훈련 프로그램에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피드백에 초점을 두었다. 질문은 도입, 전환, 주요 질

문과 마무리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입 질문은 “훈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 전환 질문은 “본 훈련에 참여하신 이후 자녀와의 관계에

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주요 질문은 “동기면

담 훈련 내용 중 귀하에게 도움 혹은 변화된 부분은 무엇인가

요?”, “동기면담 훈련 내용 중 자녀와의 관계에 도움이 된 부분

은 무엇인가요?”, 마무리 질문은 “학부모를 위한 동기면담 훈

련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의견은 무엇인가요?”였다. 연구 질

문에 대한 타당성 및 질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연구참여에 동

의한 참여자 5인으로부터 연구 질문에 대한 내용, 어휘, 이해 정

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였다. 

참여자들은 순서대로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였으며, 면담 중

에 연구자는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주의하면서 참여자

들이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 내도록 경청하고 반응하였

다. 녹음한 면담 내용들을 참여자 진술을 그대로 필사하였으

며, 3번째 그룹 면담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주제와 추가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그

룹 당 면담 소요시간은 100~120분이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Downe-Wam-

boldt [10]의 내용 분석 8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면담에 있어 

연구자 한 명은 면담의 전체 진행을 맡았으며 경청하는 가운데 

의미 파악과 주제 요약 등 메모를 진행하였다. 다른 연구자는 

녹음과 면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보조하면서 참여자 진술을 

요약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등 메모를 함께 진행하

였다. 각 면담 직후 연구자들은 각자 메모한 내용을 서로 비교

하면서 면담에서 드러난 큰 주제와 주요 내용들에 대해 검토하

였다. 녹음한 자료는 바로 필사하였으며, 연구자들은 각자 여

러 차례 면담자료를 청취하면서 필사본에 대한 철저한 반복 읽

기를 통해 진술의 정확한 의미 파악에 주력하였다. 구체적인 8

단계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자들은 필사 자료를 기반으로 문장과 절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보면서 신뢰성 있는 분석이 되도록 여러 차례 정독

하였으며(1단계), 필사 자료 전체를 정독하면서 초기 범주로 4

개의 영역(수용, 대처, 인식, 관계)을 도출하였다(2단계). 자료

분석과 코딩을 위해서 Atlas. ti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코딩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필요시 원 자료를 반복 청취하면서 

의미의 저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차 코딩의 적합성

을 검토하기 위해 각자 3차례 이상 반복하여 자료를 검토하였

다. 이후 각 연구자가 시행한 1차 코딩에 대한 상호 타당성 검토

를 거쳤으며, 아울러 초기 범주에 대한 명명 수정(수용, 대처, 

자기인식, 관계 형성)과 함께 범주와 코딩 자료와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3단계). 다음으로는 도출된 4개 범주와 1차 코딩 

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

호 학자 1인에게 의뢰하여 검토 과정을 거쳤다(4단계). 이어서 

분석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을 바탕으로 코딩과 범주

에 대한 수정을 시행하였으며(5단계), 이상의 수정 내용을 바

탕으로 연구자들은 다시 코딩과 범주를 한 번 더 수정하고 정련

하였다(6단계). 그 결과 최종 4개의 상위 범주(수용, 관계 기술, 

자기반영, 관계 회복)와 7개의 범주, 그리고 11개의 하위 범주

로 모든 자료의 분석과 코딩을 마쳤다(7단계). 마지막으로 분

석에 대한 2차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4명의 연구참여자와 1

인의 간호 학자에게 분석 결과를 검토 의뢰하였으며, 본 분석이 

타당하며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원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음을 확인하고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진정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

하여 Guba [11]가 제시한 4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즉, 타당

도(credibility) 확보를 위해 2명의 연구자가 디 브리핑 및 지속

적인 상호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 4인과 간호학자 1

인으로부터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 신뢰도(dependability)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Atlas. ti 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례에 걸

쳐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의 전사성(transferability)을 위해 연

구자들의 역할, 대상자 모집 및 자료수집방법과 자료분석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결과의 확증성(confirmability)을 위

해서는 연구참여자 4인과 간호 학자 1인에게 회의적 검토를 거쳤

다. 마지막으로 국문학자 1인에게 의뢰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한

글 어휘와 표현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IRB No: 1044396-201701 

-HR-007-01), 개별 연구대상자에게 개인 정보와 연구자료의 

익명성 보장, 연구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자료수집 시 면담 내용의 녹음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았으며, 녹음 파일

은 필사와 연구 종료 후에 파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면

담 진행 중 녹음을 포함한 연구참여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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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Training Experience in Parents with Adolescent Children

Domain Categories Subcategories 

Acceptance Enhancing acceptance Accepting children and others
Accepting myself

Enhancing empathy Recognizing ambivalence and understanding the heart of others

Relational skills Recognizing importance of 
MI spirit and applying core skill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MI spirit, open-ended questions, 
and listening

Having positive experience with the empathic listening, 
reflection and trying to apply it

Improving self-expression ability Expressing sorriness and apology 
Expressing with prudence and honesty

Improving self-control of 
negative emotions and behavior

Being able to control anger
Reducing interference with children

Self-reflection Recognizing self-problem Recognizing the issue of directive and negative language use

Rebuilding 
relationship

True communication and 
trust recovery 

Recovering trust and experiencing empathetic communication

MI=motivational interviewing.

있음을 설명하였고, 면담 시작 전에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동기면담 훈련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 영역 7개 범주와 11개의 하

위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2). 4개 영역은 ‘수용’, ‘관계 기술’, 

‘자기반영’, ‘관계 회복’으로 ‘수용’ 영역에는 ‘수용능력 향상’, 

‘공감능력 향상’의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관계 기술’ 영

역에는 ‘정신과 핵심기술의 중요성 인식과 시도’, ‘자기표현능

력 향상’, ‘부정적 감정과 행동에 대한 자기통제력 향상’의 3개

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기반영’ 영역에는 ‘자기문제 인식’, 

‘관계 회복’ 영역에는 ‘진정한 소통과 신뢰회복’이 도출되었다.

1. 수용

수용 영역에는 ‘수용능력 향상’과 ‘공감능력 향상’이 포함되

었다. 수용능력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자녀는 물론 타인을 있

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공감능력에서는 자녀는 물론이고 타인의 입장과 상황, 행동의 

이유들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특히 양가감정을 알아채어 상대

의 마음을 깊게 공감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범주 1. 수용능력 향상

하위 범주 1. 자녀와 타인을 수용하게 됨

수용이 제일 큰 변화인 거 것 같아요. 수용 하나로 아이

가 굉장히 편해진 표정이고요. 아이가 늘 무언가를 할 때 

눈치를 보는데,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못 할 수도 있어’ 

하니까 아이가 안도하는 게 눈빛으로 전해지더라고요.(참

여자 2)

저는 딸이랑 완전히 코드가 달라서 아예 말이 안 통했

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됐어요. 

지금은 저랑 스타일이 많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참여자 4)

저한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 안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여전히 ‘나 같으

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이런 생각

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지만, ‘뭐 저 사람 나름대로 

개성이지’,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참여자 5)

하위 범주 2. 자기 자신을 수용하게 됨

제일 큰 변화는 저 자신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원래 저

는 저 자신을 많이 비하하는 것도 있었고, 또 너무 자만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왜곡된 시각들을 교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자신을 있

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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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 인간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젠 ‘내 자신이 그렇게 창피하지도, 그리고 그렇게 나쁘

고 모자란 사람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참

여자 1)

남 하고의 관계에서 항상 제가 너무 완벽하려고 애를 

썼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내려놨다 그럴까? 나

의 나약함을 인정했어요. 나의 버거움도 인정을 하고요.

(참여자 5)

범주 2. 공감능력 향상

하위 범주 1. 양가감정을 알아채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됨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양가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전에는 한(다른) 마음은 아예 무시하고 들리는 

것만 들었었는데, 양가감정이라는 단어를 알고 나서 ‘아, 

이런 마음 또 이런 마음(상반된 두 마음이 있구나).’ 그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참여자 11)

예전에는 ‘기분 나빠’ 이러면 그냥 ‘기분 나빠’로만 들

렸는데, 그렇게 말한 이면에 다른 의도(그와 반대의 마음)

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참여자 7)

아이 마음 속에 양가감정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어

요.(참여자 10)

예전에는 아이가 고민하는 것을 답답하게 봤었는데, 지

금은 아이 마음에 저거 말고 양가감정(저 마음과는 상반

된 마음)이 있다는 걸 읽어주게 되었어요.(참여자 8)

2. 관계 기술

관계 기술 영역에는 ‘정신과 핵심기술의 중요성 인식과 시

도’, ‘자기표현능력 향상’, ‘부정적 감정과 행동에 대한 자기통

제력 향상’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동기면담 정신은 물론 

핵심기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경청과 반영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면서 직접 시도할 수 있었다. 또한 미안

한 마음과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고, 말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

고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화)을 

조절하고, 자녀에 대한 간섭을 줄일 수 있는 자기통제력이 향

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범주 1. 정신과 핵심기술의 중요성 인식과 시도

하위 범주 1. 정신과 열린 질문,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함

제일 좋았던 훈련이 동기면담 정신이에요. 정신없이 기

술만 연습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될 것 같아

요.(참여자 5) 

훈련에서 둘이 짝을 이뤄서 열린 질문을 연습하는 데, 

열린 질문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뭘 물어봐야 할지를 모

르는 저를 발견했어요.(참여자 7) 

경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다 보면 애

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중요하

다는 생각에 아이 얘기를 되도록 들어주려고 해요.(참여

자 8)

하위 범주 2. 공감적 경청과 반영의 효과를 경험하고 시도함

훈련 시간에 상대가 나를 반영해줄 때 인정받는 느낌이 

들고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그걸 둘째 아이한테 시도해 볼 수 있었어요.(참여

자 7) 

여기서 연습했던 반영하기를 한 마디씩 해보게 되고, 

일상과 연결이 돼서 도움이 되었어요.(참여자 10)

전에는 듣기가 잘 안 됐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 4)

내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내 생각을(상대에게) 자꾸 

주입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니, 대신 반영을 하게 되고 

내 말을 줄이게 되더라고요.(참여자 11)

범주 2. 자기표현능력 향상

하위 범주 1. 미안함을 표현하고 사과함

아이가 물건을 자꾸 잃어버려서 엄청 잔소리를 했는데, 

한편으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고요. 그래서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잔소리해서 너무 

미안해.”라고 했더니 아이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다음

부턴 절대 안 잃어버릴 거야. 엄마, 걱정 많이 했지?” 하더

라고요. 아이한테 내 속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니 아이 

마음을 듣게 되더라고요.(참여 자 12)

제가 함부로 추측하고 아이한테 말실수를 한 적이 있어

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네 마음을 못 읽었구나. 

엄마가 말실수를 해서 미안하다(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참 있다 답이 오더라고

요. 그 사과를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느꼈어요).(참여자 11) 

그동안은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맛있

는 거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미안함을 말로 표현했을 때 그게 더 좋다는 걸 알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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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참여자 10)

하위 범주 2. 신중하고 진솔하게 표현함

말을 할 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는 그냥 말을 탁 뱉었는데, 지금은 정리를 좀 하고 신중하

게 말을 한다는 걸 느껴요. 그게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었

는데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참여자 11)

제가 변한 건 솔직해진 거예요. 제가 솔직해지니까 아

이가 ‘아! 엄마가 지금 힘들구나.’라고 느끼는 거 같았고, 

뭘 부탁했을 때 전에는 ‘싫어. 엄마가 해.’ 이런 반응이 많

았는데, 요즘은 ‘알았어요.’라고 아이가 순응적으로 반응

을 하는 거예요.(참여자 2)

범주 3. 부정적 감정과 행동에 대한 자기통제력 향상

하위 범주 1. 화를 조절할 수 있게 됨 

저의 큰 변화는 (감정의) 적정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

섰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느 정도 빨라졌다는 거예

요.(참여자 3) 

아이가 아직도 크던 작든 간에 저항을 해요. 그럴 때 저

도 원심으로 확 돌아가 잊었던 화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그래도 변화된 건 예전보다는 좀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자 6)

며칠 전에 딸하고 또 부딪혔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쫓아 나가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참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 아까 화내서 미안. 들어

가서 밥 먹을 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꾸는 문자거든요.(참여자 11) 

하위 범주 2. 자녀에 대한 간섭 행동을 줄일 수 있게 됨

요즘 큰 애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 

안 하던 애가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니까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좀 건너편에서 지켜보니까 저도 편하고 애가 

혼자 알아서 하니까 서로 분쟁이 없어졌어요.(참여자 1) 

변화된 건 여기서 이 정도로 하면(계속 참견하면) 뭔가 

논쟁의 여지가 있겠다 싶으면 제가 잠시 피한다는 거예

요.(참여자 3)

변화는 제가 아이와 거리를 두고(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고) 아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딸아이는 그런 저를 알아차리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예전과 달리 지금은 ‘아, 좀 분리해서 봐야 되겠다.’ ‘아

이 문제를 내가 너무 끌어안고 있구나.’ 이렇게 바뀌었고, 아

이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진 걸 느껴요.(참여자 8)

3. 자기반영

자기반영 영역에는 ‘자기 문제 인식’ 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들은 의사소통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으

며, 자신의 태도와 언어 사용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

었다. 

범주 1. 자기문제 인식

하위 범주 1. 지시적 태도와 부정적 언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게 됨

나의 비난하고 지적하는 말이랑, 아무리 친절하게 100

개를 말해도 0.1개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건 독가스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게 정말 엄청 도움이 되었어요.

(참여자 4) 

남편이 하는 얘기를 딱딱 끊으면서 ‘이건 잘못된 거잖

아’ 했던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고 물어보기도 하고.(참여자 1) 

예전에는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해?’라는 생각이 되게 

컸는데, 지금은 제 말과 행동에 대해 돌아보고 내 문제를 

인정할 수 있게 된 거 같아요.(참여자 2) 

4. 관계 회복

관계 영역에는 ‘진정한 소통과 신뢰 회복’이 포함되었다. 참

여자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호 간에 공감

을 주고받는 진정한 의사소통 경험 및 신뢰가 회복되는 것을 경

험하였다. 

범주 1. 진정한 소통과 신뢰 회복

하위 범주 1. 공감적 의사소통과 신뢰 회복을 경험함

정말 엄청난 변화인 게 아이에게 내 고달픈 얘기도 하

게 되고, 아이지만 서로 간에 깊은 속 얘기를 할 수 있게 되

었다는 거예요.(참여자 6)

처음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진심으로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제 진심을 진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러면서 아이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참여자 11)

아이가 아빠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 요즘은 저한테 뭐 

이것저것 해 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에 대한 신뢰가 생

긴 걸 느꼈어요. 저도 아이와 서로 마음이 많이 풀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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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들이 좀 희석이 된 거 같이 느껴요.(참여자 7)

늘 큰 애랑은 뭔가 나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이 힘

들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나한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

더라고요. 그때 아이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참여자 5) 

논 의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동기면담 훈련 경험 내용을 분

석한 결과 ‘수용’, ‘관계 기술’, ‘자기반영’, ‘관계 회복’의 4가지 

영역 즉, 개인 내적, 대인 관계적, 기술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

화 경험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동기 면담에 

기반한 의사소통 훈련이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사소통 훈련의 새

로운 관점과 몇몇 의사소통 기법의 향상을 넘어 개인 내 ․ 외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용’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수용능력 향상’과 ‘공감능력 

향상’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는 물론 타인에 대한 수

용적 자세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

기 수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가감정을 포함하여 상대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타인 수용은 상대의 특정 행동은 그 사람이 특정 믿음이나 

바람,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와 능력[12]을 말한다. 타인 수용과 

관련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부모의 수용적 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공감 발달을 촉진

하고, 자존감, 자율성 및 내적 통제감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이런 견지에서 참여자들의 자녀 및 타

인에 대한 수용적 태도 변화는 특히 자녀의 심리 사회적, 대인

관계능력 등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경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장단점, 생각, 행동 등을 조

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14], 관련 연

구들은 자기 수용이 개인의 전반적인 적응과 대인관계에 영향

을 주는 주요 요인이며[15], 자기 수용적인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감능력이 좋다고 보고되고 있다[16]. 자기 

수용은 자존감보다 일반적인 정신건강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

어 간호중재 시 자기수용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

임이 강조되는 변수이기도 하다[15]. 실제로 참여자들은 자기

수용 경험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적 측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

고 자존감이 회복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 연구들이 보고

하는 자기수용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향후 동기면담 기반 의사소통 훈련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

어 타인 수용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자기수용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며, 훈련의 어떤 요소들이 자기 수용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공감능력 향상의 경우,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정서를 상대의 

입장에서 인지적,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

[17], 이해한 내용들을 말로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의사소통 영

역까지 포함한다. 공감은 타인 수용에 있어서는 필수 능력으

로, 상대가 나를 공감한다고 느낄 때 수용은 전달된다[4]. 동기

면담은 수용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공감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데, 정확한 공감을 위해서는 경청을 통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양가감정까지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18]. 수용에 있어서 공감은 깊이 또한 중요한데, 양가감정은 

상대의 두 마음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공감의 깊이와 관련하

여 중요한 개념이다[19]. 따라서 참여자 진술을 통해 볼 때, 참

여자들은 평소 의사소통에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양가감정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상대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깊게 공감하는 경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를 깊이 수용하게 되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의사소통 훈련을 이끌어감에 있어 양가

감정의 개념은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정

확히 전달하기 위한 훈련(반영과 경청)도 함께 중점을 둔다면, 

상대를 수용하기 위한 실제적 공감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관계 기술의 경우, 참여자들은 동기면담 정신과 열린 질문, 

경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청과 반영의 긍정적 효과들

(아이의 태도 변화, 안심, 인정받음, 기분 좋음)을 경험하고 이

를 시도할 수 있었다. 또한 소통 시 상대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사과를 표현하고, 말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를 간섭하고 통제했던 자신의 역기능적 

행동과 화(anger)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을 갖게 되는 

등 관계 기술 측면의 실제적인 변화들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시 동기면담 정신이 배제된 기술사용

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며, 열린 질문과 경청이 어렵고도 중

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동기면담의 4가지 정신은 자율

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수용), 

스스로 내적 동기를 유발하도록 돕고(유발), 상대의 안녕을 바

라는 마음으로(동정) 문제 해결 과정에 파트너로서 함께 하는 

것(협동)이다[18]. 정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최근 한 메타분

석 연구[20]는 동기면담 정신에 기반 한 면담이 그렇지 않은 면

담에 비해 동기가 담긴 진술(변화 대화)을 더 많이 유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Miller와 Rollnick [6]은 동기면담 정신을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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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더 이상 동기면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

다. 이는 정신에 기반 하지 않은 기술은 상대가 스스로 변화하

도록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동

기면담 훈련이 다른 의사소통 훈련과 가장 큰 차이는 이러한 

4개의 정신이 훈련 내내 기술과 함께 훈련된다는 점이며, 궁극

적으로 면담자로 하여금 상대를 존중, 수용, 동정, 협력할 수 있

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훈련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훈련의 

측면들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기술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

한 태도 요소로서 정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

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훈련을 통해 열린 

질문의 빈도와 연속성의 이슈, 닫힌 질문과의 차이점, 내적동

기를 이끄는 데 있어 열린 질문과 경청의 중요성[18]을 경험하

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열린 질문과 경청이 매우 어렵고

도 중요한 기술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

에 ‘동기 유발을 위해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에 대해 지속적

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18], 이러한 훈련 경험들이 

열린 질문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 깊이 인식 하는데 도움을 주

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적 요소들을 통

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동기면담 정신 대한 인식을 제고하

고, 열린 질문과 경청을 보다 비중 있고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

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여자들은 경청과 반영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인정받는 느

낌과 안심, 기분 좋음, 아이의 성숙한 태도변화)과 함께 이를 직

접 시도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훈련의 목적이 면담 기술을 

익히는 것뿐 아니라 실제 적용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21] 

임을 볼 때, 참여자들이 경청과 반영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여자들의 실제적, 행동적 변화 경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참

여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경청과 반영을 통해 참여자 본인

은 물론 자녀에게 나타난 긍정적 경험들이 경청과 반영을 시도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훈련 프로그램 적용 시 경청과 반영 경험, 이에 

대한 시도 경험을 확인하고 나누는 과정을 갖는다면, 훈련받은 

기술을 적용하는데 대한 자신감과 기술사용에 대한 동기를 유

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잘못에 

대해 사과할 수 있었으며, 말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자기표현능력이 향상되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

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의 일부 혹은 전부

를 포기하는 행위[22]이다. 동기면담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면담자가 상대를 부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즉각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대에게 존중을 

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4]임을 강조한다. 이는 

동기면담이 면담자의 민주적이고 비권위적인 태도와 협동 정

신, 즉 대상자를 자신의 문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하

는 태도를 중시하는 데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존중과 협동 정신들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신이나 명

분을 내세우기보다 탈권위적이고 진솔한 언어로 상대에게 다

가갈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는데 토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

다. 신중하고 진솔한 표현이란 ‘가볍지 않고 조심스러우며 거

짓이나 꾸밈이 없는 바른 표현’으로 의식적으로 포장하지 않고 

속과 겉이 일치됨을 말한다. 동기면담은 상대를 비판단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존중하는 자세와 경청이 따라야 한다. 훈련과정을 살펴

보면, 참여자들은 상대의 말을 정확하게 경청하기 위해 집중하

게 되며, 자연히 신중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듯 동

기면담은 상대와의 상호 신뢰에 기반 한 관계 맺기를 가장 중요

시하는데, 이러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

려는 노력들이 자신의 의사를 보다 솔직하고 진실되게 표현하

는 경험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동기면담의 민주

적이고 탈권위적인 협동 정신에 대한 강조와 신뢰 구축을 위한 

경청과 반영의 훈련 요소들이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 사과와 진

솔함, 신중함 등의 성숙한 자기표현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데 

근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여자들은 화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와 거리를 두

고 논쟁을 피하며, 자녀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하

는 등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다루는 데 있어 자기통제력이 향상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개입하려는 간섭 행동

은 청소년 자녀의 독립을 저해하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23] 부모의 분노 표출은 자녀를 더 공격적, 반항적으

로 만드는 등,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갈등 

요소다[24]. 훈련을 통해 참여자들이 화 감정과 간섭 행동에 대

해 통제력이 향상된 것은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태도 변

화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참여자들은 통제력이 향상됨으로써 

자녀와 논쟁이 줄고 자녀도 행복해하고 자유로워하는 등 자녀

와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였다. 자기통제력

은 즉각적인 욕구와 행동을 억제하고 의식적으로 보다 바람직

한 행동을 하려는 조절능력을 말한다[25]. 동기면담은 면담자

의 중요한 몫으로 상대와의 관계에서의 불화, 즉 관계에서의 

마찰이나 부조화를 잘 알아채고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4]. 불

화(discordance)란 면담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불만으로 인해 

내담자에게서 관찰되는 관계 부조화를 알리는 신호(방어적, 논

쟁적, 무시, 대화 흐름 방해)로 동기면담은 이러한 불화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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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담자의 태도에 있음을 강조한다[6]. 즉, 불화의 원인은 면

담자의 충고나 지적하는 태도와 같은 상대의 저항을 불러일으

키는 태도[26]인데,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조언, 논쟁, 그

리고 화 표출은 불화의 원인적 속성과 유사한 행동들로, 참여

자들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 통제력을 갖게 된 것은 이들 개념에 

대한 인식이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경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어떤 훈련 요소와 과정들이 자기통제력 형성과 

관련 있는지 확인한다면 관계 맥락에서의 불화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기반영’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자신이 지시적이고 배려 

없이 앞지르며, 비난하고, 지적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왔

다는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시하고, 앞지르는 태도는 

교정 반사적 태도로, 교정 반사(righting reflex)란 상대의 문제

를 고쳐주기 위해 상대가 변화해야 할 목표 행동을 조급하게 일

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행동들을 말한다[27]. 교정 반

사적 태도는 상대로 하여금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받지 못한다

고 느끼게 하여 변화보다는 오히려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므

로, 교정 반사 억제는 동기면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28]. 

또한 지적하고, 비난하며, 부정적인 말들은 효과적 의사소통의 

걸림돌들[29]로 대상자의 자율과 수용, 협동 정신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참여자들은 교정 반사와 이에 따르는 저항을 다루

기 위한 개념과 기술들을 훈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

의 교정 반사적 태도와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즉, 동기면담 훈련이 단순히 원칙과 개념을 이해

하고 기술을 훈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 자신의 

태도와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들을 돌아보게 하는 자기반영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실무에서 

훈련 적용 시 훈련 참여자들의 자기반영 경험들을 나누는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며, 이러한 자기반영의 경험

이 추후 의사소통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는 연

구 또한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관계 회복’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진

정한 의사소통과 신뢰 회복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가 

마음을 열어 다가오고, 참여자 본인도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신뢰 회복을 경

험하였고, 자녀가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등 진정한 공감적 소

통을 경험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신뢰감은 동기면담의 정신이 백분 드러나고 전달될 때 가능한

데[4] 동기면담 정신은 면담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며, 태도와 

핵심기술(열린 질문하기, 인정하기, 반영하기, 요약하기)이 서

로 조화를 이룰 때 상대와의 진정한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다

[28]. 아울러 동기면담은 신뢰가 핵심인 관계 형성 단계를 가장 

중요시하며, 모든 만남은 항상 관계 형성 단계의 신뢰감 형성

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4]. 이런 맥락에서 참여자들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해 관계 회

복을 경험한 것은 이러한 관계 형성과정과 정신, 핵심 기술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훈련과정 전반이 효과적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관계 회복의 경험은 전 훈련 과정의 성

과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훈련 적용 시 관계 회복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고 동시에 동기면

담 정신과 핵심기술이 어떻게 내재화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

는지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동

기면담 훈련 경험은 크게 개인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요약

해 볼 수 있다. 즉, 참여자들은 동기면담 훈련을 통해 수용능력

과 자기반영의 개인적 변화와 함께, 관계 회복이라는 대인관계 

맥락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특히 

경청과 반영이 훈련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경험임을 알 수 

있었으며, 공감능력, 자기표현 및 자기통제력 향상과의 관련뿐 

아니라 반영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동기면담 정신에 기반해야 한

다는 점과 열린 질문이 참여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개인적, 기술적 측면의 경험들(자기수용, 자기통제력, 자기

반영)에 대해 향후 질적, 양적으로 탐색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경청과 반영하기 훈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동기면담 정신이 중요한 만큼 훈련 전

후 참여자들에게 내재화 되는 정도와 어떤 훈련과정과 방법들

이 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탐색이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실무와 관련하여, 반영과 경청이 중요하고 매우 영향력이 큰 기

술인만큼, 훈련 시 잘 습득되기 위해 보다 정밀하게 다뤄질 필

요가 있으며, 훈련 대상에 적합한 훈련 방법을 개발하고 경험 

나누기 세션 등을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동기면담 기본 

개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동기면담 정신은 물론 면담자의 비 

치료적인 태도와 관련된 개념들(교정 반사와 걸림돌, 불화)에 

대한 내용들이 훈련 초반에 강조되고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이 의사소통에 대한 변화 

요구가 어느 정도 있는 학부모들이라는 점에서 훈련 요구도가 

없는 대상에게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하여야 하며, 국내 동기면

담 훈련 참여 학부모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참여자들 마다 총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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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참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기 위해 학부모를 대

상으로 한 실무차원의 훈련 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훈련 요구도 및 동기 수준, 훈련 참여 기간 등에 따른 의사

소통 스타일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시행된다면 훈련 전략 

마련과 효과성 연구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 론

동기면담 훈련은 중독분야를 시작으로 상담, 정신건강 전문

가, 최근에는 간호대학생, 의대생, 교사 등 다양하게 훈련 대상

이 확대되고 있는 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훈

련 경험을 탐색한 것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첫 시도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에게 있어 자율성과 자기효능감 지지는 

매우 중요하며, 동기면담은 이를 지지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과 

기술, 원칙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훈련을 통해 의

사소통의 기술적 변화는 물론 내적 태도 변화까지 경험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동기면담 훈련이 부모의 의사소통 역

량을 키우고 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정

신건강 증진 차원에서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다 적합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훈련이 되도록 훈련 과정과 방법, 수단들을 

정련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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